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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배 제2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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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원 사원 

	자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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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개요
	1
	대 회 명
	 태영배 제2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2
	기    간
	 2010년 5월 14일(금) ~ 5월 16일(일)

	3
	장    소
	 디아너스 컨트리클럽 (밸리,레이크 코스)

	4
	주    최
	 태영건설

	5
	주    관
	 KGA (대한골프협회)

	6
	총 상 금
	 5억 원 (우승상금 1억3천만 원)

	7
	코스길이
	 파72 / 6,429야드

	8
	참가인원
	 108명 (프로 86명 / 아마추어 22명)

	9
	출전선수
	 서희경, 김혜윤, 김보배, 이보미, 유소연 등 

	10
	중계방송
	 SBS / SBS골프채널

	11
	방송일정
(동시생중계)
	[1라운드]
SBS 14:10~16:00(Live) / SBS골프채널 13:00~16:00(Live)
[2라운드]
SBS골프채널 13:00~16:00(Live)
[3라운드]
SBS 14:25~15:35(Live) / SBS골프채널 13:00~16:00(Live)


	12
	연 락 처
	KGA : 이재훈 대리 (010-3099-5772)

리엔에스 : 안홍연 과장 (010-3709-0179)


◈ 대회프리뷰
올시즌 KLPGA투어 첫 번째 메이저대회의 막이 오른다
2010년 KLPGA투어 첫 번째 메이저대회인 ‘태영배 제2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5억 원, 우승상금 1억 3천만 원)가 오는 5월 14일(금)부터 3일간 경주에 위치한 디아너스 컨트리클럽(파72, 6,429야드)에서 86명(국내 82명, 해외 4명)의 프로와 22명(국내 17명, 해외 5명)의 아마추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시즌 첫 메이저는 누구의 품으로
이번 대회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선수는 서희경(24,하이트)이다.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한 서희경은 지난해 ‘한국여자오픈’에서 마지막 날에만 6타를 줄이며 선두와 6타 차를 극복하고 대역전극을 펼친바 있다. 

지난주 JLPGA투어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론파스컵’에 참가했던 서희경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당분간 국내무대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9일(일) 귀국한 서희경은 “처음으로 일본대회에 참가해서인지 목표한 만큼의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최대한 빨리 국내무대에 적응해 좋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 저온 현상과 연이은 해외대회 출전으로 인한 시차적응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 유소연(20,하이마트) 또한 이번 대회를 정조준 하고 있다. 특히 유소연은 지난해에도 기온이 올라가는 5월부터 8월까지 4승을 쓸어 담으며 ‘여름여자’의 면모를 보였다. 

유소연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더울 때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유달리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기온이 낮으면 몸이 굳어지고 게임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유소연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자신감이 붙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고 이번 대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가장 KLPGA투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보미(22,하이마트) 또한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이보미는 지난해 ‘한국여자오픈’에서 2라운드까지 2위와 3타 차 단독 1위를 달리다 마지막 날, 스코어를 지키지 못하고 서희경에게 우승컵을 내주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정규투어(대상)포인트 1위(63점), 톱텐 피니시율 1위(100퍼센트), 드라이브 비거리 6위(257.63야드) 등 올해 KLPGA투어 각종기록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보미는 “지난해 처음으로 큰 시합에서 많은 갤러리 앞에서 경기를 해 긴장했다. 좋은 경험이었고 지난해의 나와 올해의 나는 다르기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주 열린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에서 절정의 퍼트를 선보이며 통산 2승을 차지한 김혜윤(21,비씨카드)도 이번 대회에서 그 기세를 몰아 간다는 각오다. 지난해 ‘한국여자오픈’에서 공동4위에 올랐던 김혜윤은 “이번 대회 코스도 그린이 까다로워 퍼트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최근 물오른 퍼트감을 이어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김보배(24,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보경(24,던롭스릭슨), 홍란(24,MU스포츠), 윤슬아(24,세계투어) 등 기존 선수들과 허윤경(20,하이마트), 이정민(18,삼화저축은행) 등 신인 선수들이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로 꼽힌다.

이밖에 지난주 열린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에서 쟁쟁한 언니들을 상대로 2위와 3위를 기록한 한정은(17,중문상고3)과 김효주(15,육민관중3) 등 아마추어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수들도 총출동해 프로 선수들과 한판 승부를 펼친다. 

코스에 관해

이번 대회가 열리는 디아너스 컨트리클럽의 밸리(아웃), 레이크(인) 코스에 관해 참가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까다롭다는 평이다. 그린이 전체적으로 크고 언듈레이션이 심해 아이언샷의 정확도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희경은 “그린이 까다롭고 착시현상도 약간 있어 그린과 그린 주변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인 거리계산과 클럽선택으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승부의 열쇠다. 파3홀 또한 거리가 대부분 길고 그린이 어려워 롱아이언으로 공략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소연은 “다음샷을 위해 어디를 공략해야 할지 생각하고 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선수에게 유리한 코스다. 어느 대회나 마찬가지겠지만 후반 3개 홀이 까다로워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태영배 제2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는 SBS와 SBS골프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1라운드 - SBS : 14:10 ~ 16:00 / SBS골프채널 : 13:00 ~ 16:00]
[2라운드 – SBS골프채널 : 13:00 ~ 16:00]
[3라운드 - SBS : 14:25 ~ 15:35 / SBS골프채널 : 13:00 ~ 16:00]

KLPGA / 전략마케팅팀 / 장 정 원 
◈ 코스소개
	아웃코스
	인코스

	홀
	야드
	파
	홀
	야드
	파

	1
	370
	4
	10
	380
	4

	2
	161
	3
	11
	556
	5

	3
	352
	4
	12
	357
	4

	4
	491
	5
	13
	158
	3

	5
	383
	4
	14
	545
	5

	6
	547
	5
	15
	159
	3

	7
	355
	4
	16
	549
	5

	8
	176
	3
	17
	161
	3

	9
	352
	4
	18
	377
	4

	OUT
	3,187 
	36 
	IN
	3,242 
	36 

	TOTAL
	6,429
	72


◈ 2010 시즌 주요기록
▶상금랭킹◀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종료시점
	순  위
	이  름
	상금(원)
	수령대회수
	참가대회수

	1 
	김혜윤 
	116,575,084
	4
	4

	2 
	김보배 
	104,400,000
	3
	3

	3 
	이보미 
	80,520,000
	4
	4

	4 
	유소연 
	71,715,000
	3
	4

	5 
	서희경 
	69,425,000
	2
	2

	6 
	허윤경 
	63,400,000
	3
	3

	7 
	김보경 
	57,213,333
	3
	3

	8 
	이정민 
	54,093,333
	3
	3

	9 
	홍란 
	40,728,798
	4
	4

	10 
	윤슬아 
	28,837,500
	2
	3


▶정규투어 포인트 및 신인상 포인트◀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종료시점
	정규투어(대상) 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1 
	이보미 
	63
	1 
	허윤경 
	159

	2 
	김혜윤 
	53
	2 
	이승현 
	156

	3 
	유소연 
	48
	3 
	이정민 
	155

	4 
	김보배 
	40
	4 
	장민정 
	141

	5 
	서희경 
	31
	5 
	남지민 
	109

	6 
	홍란 
	29
	6 
	조윤지 
	92

	7 
	허윤경 
	22
	7 
	김초희 
	83

	8 
	김보경 
	20
	8 
	이미림 
	72

	9 
	이정민 
	19
	9 
	김다나 
	56

	10 
	문수영 
	17
	10 
	박선영 
	42


▶평균타수◀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종료시점
	순위
	이  름
	평균타수
	참가대회수

	1 
	서희경 
	70.00
	2

	2 
	이보미 
	71.25
	4

	3 
	이일희 
	72.00
	2

	3 
	김보경 
	72.00
	3

	5 
	김혜윤 
	72.08
	4

	6 
	홍란 
	72.25
	4

	7 
	유소연 
	72.64
	4

	8 
	이정민 
	72.89
	3

	9 
	조영란 
	72.92
	4

	10 
	김보배 
	73.00
	3


▶히팅능력지수◀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종료시점
	순위
	이  름
	히팅능력지수
	드라이브비거리
순 위
	페어웨이안착율
순 위
	그린적중율
순 위
	참가대회수

	1
	서희경 
	6
	1
	2
	3
	2

	2
	이일희 
	33
	3
	29
	1
	2

	3
	이보미 
	34
	6
	26
	2
	4

	4
	홍란 
	43
	22
	14
	7
	4

	5
	이현주 
	48
	14
	9
	25
	3

	6
	박주영 
	49
	4
	36
	9
	2

	7
	변현민 
	57
	27
	13
	17
	3

	8
	유소연 
	61
	33
	3
	25
	4

	9
	양수진 
	65
	2
	51
	12
	4

	10
	김혜윤 
	76
	47
	20
	9
	4


